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미국, 태양열에너지 시장 선도
서부 6개주에 대형 발전소 13개 건설 … 민간기업 투자 쇄도

미국이 대형 태양열발전소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켄 살라자르 미국 내무장관은 6월29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

시코, 유타 등 서부 6개주 24개 지역, 67만에이커의 국유지를 태양열발전소 건설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양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우선지역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2011년까지 최적지

를 선정해 13개의 대형 민간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해나갈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태양열발전소 건설 부지가 선정되면 기업들로부터 10MW 이상의 대규모 태양열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 산하의 국유지 관리국에 따르면, 연방정부 소유 국유지에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신청이 현재

까지 158건이나 접수된 상태이다.

미국 정부는 10년간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입해 50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태양열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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